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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교육,
교양의 이상?

프리드리히 슈바이처의 『기독교교양』 읽기

Friedrich Schweitzer, Bild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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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교육의 대안, 교양?

• 얀 로스, 『빌둥』

• 레네 레이첼 안데르센, 『빌둥에서 배운다』

“빌둥(Bildung)은 도덕적, 정서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번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삶의 길을

개척할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문화와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빌둥은 항상 개인적이고 독특하다. 빌둥은 영어에는 없는 독일 단어로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게 다가온다. 1770년대부터 독일 철학자들은 내면 발달의

세속적 형태로서 빌둥을 탐구했고, 빌둥은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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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빚어가는
인간

자기 도야

Selbst-
Bildung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진다.”
Menschen werden nicht geboren sondern gebildet.

에라스무스,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어린이 교육에 관하여”
(De Pueris statim ac liberaliter instituendis,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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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은 종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종교를 배제한 교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우리는 어떤 희망

을 그리고 있는가? 교양 Bildung

프리드리히 슈바이처의 Bildung [15] 

• 가장 큰 관심의 대상 : 근본주의

⇢ 근본주의는 개인적 · 종교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 정치

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 어떻게 근본주의에 대처할 수 있을까?

[종교의 도움을 받은 교양(교육)으로!]

• 다종교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

� 그러나 교양을 말하면서 신학과 대화하는 것이 꺼려진다. 

왜 그럴까?

종교(신학)의 도움이
꼭 필요한 문제의 등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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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넘어) 깨달음의 확장으로!

•교양 개념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것을 되찾아오려고 하지 말자

•교양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자

교육학의 우려 :

신학에 의한 식민화
Theologische  Kolonisierung

•신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

•교양 이해의 이상화 경계

신학과의 대화

신학의 우려

신앙의 교육학화
Pädagogisierung des Glaubens

[22~23]

교양 개념의 뿌리 :
중세 후기 기독교 신비주의 [37~39]

Imitatio

모방

Formatio

형성

Imago

그림

Ein-Bilden

빚어져

들어감

Über-Bilden

높이 빚어짐

Ent-Bilden

벗어남

“하나님 형상Bild”(창1:26~27) “그와 같은 형상Bild”으로 변화되어(고후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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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뿌리에서 나온 교양의 전제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외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내적인 인간”이다

인간은

하나님 & 인간과

“관계적 소통적 존재”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본다 -

“초월 지향적”

교양 개념은

신학과 철학이 만나고

신앙과 과학이 만나는 자리

교양과 종교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지평을 찾아서
| 조직적인 접근 |

1. 어떻게 교양(교육)을 논의해야 하는가?

오로지 세속의 관점, 계몽의 관점으로만 논의해야 하는가? 

2. 앞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교양의 목표)

3. 인간의 공존(共存)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가치와 윤리)

4. 왜 교양은 ‘~ 너머’ 를 말하는가? (내적인 인간)

5. 신앙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교양으로서의 신앙)

6. 만일 신앙과 교양이 자기성찰적인 것이 된다면? (종교적 교양)

7. 왜 오늘의 교양은 다종교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다원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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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실리주의Bildungsutilitarismus비판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견해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저 그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 너머의

가치를 묻는 물음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는 결국 전체 사

회에 영향을 끼친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요구가 인간의 공존을 결정하는 절대

적인 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 문제는 그렇게 과학기

술과 경제의 요구에 의존하는 교양은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계몽이 중요한 교양, 계몽의 대상 종교?

종교를 반대하는 계몽 Aufklärung gegen Religion

근본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계몽의 시도는

오히려 더 완고한 계몽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몽 Aufklärung in der Religion

종교 안에서 종교적 성숙, 종교적 판단 능력 확보

⇢ 보완적 사고 능력의 형성

종교를 통한 계몽 Aufklärung durch Religion

종교가 계몽의 주체. 실용주의적 인간 이해의

힘에 의존하는 미성숙에서 벗어남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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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실천을 위하여

• 종교 없는 교양 없다!

종교는 오래 전부터 교양의 내용이다

다른 과목에서도 교양의 한 차원이다

교양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화의 파트너다. 

• 교양 없는 종교 없다!

종교는 개인이 자유로운 주체로 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는 종교적 성숙(계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양의 한계 확장 (Entgrenzung) 

한계 설정 (Begrenzung) 위한 협력

Friedrich Schweitzer, Bildung (2014)


